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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6. 5. 12.(화)  배포 즉시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업체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
근로감독과에서 ’26.5.12(화) 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 사업장에서 일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회사는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
랜서로 계약하여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의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체불뿐 아니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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